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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다란 살아있는 몸
대중예술의 전문가 리처드 슈스터만은 철학을 삶의 방식으로서 실천한다. 프라그마티즘의 전통에 가까우며, 그는 몸을 통한 경험이 반성적 생각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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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랫동안 프랑스에서 저는 “랩의 철학자”로 알려졌지요. 교육방송인 “컬쳐 브롯”이 아니라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랩 라인”에도 출연한적이 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하며 웃는다. 미국의 프라그마티즘 철학자 리처드 슈스터만은 프랑스에서 그의 첫 번째 책 『프라그마티즘의 미학: 프라그마티즘적 생각과 대중 미학』을 통해 알려졌다. 이 책은 삐에르 보르듀에 의해 편집된 공통 감각(Le Sens Commun) 씨리즈에 실렸다. 프라그마티즘의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잠재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의 프로젝트는 “예술을 더 넓은 범위에서, 더 민주주의적으로 그리고 더 실천적으로 기본에 충실한 것으로 다시 생각하자”라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랩의 회화”는 이러한 악평을 받아온 대중 예술의 미학에 있어서의 정당성을 옹호하였다. 
유창한 프랑스어, 따뜻함, 말하기 편안한 리처드 슈스터만은 프랑스와 매우 튼튼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의 최신작 『몸 의식하기:신체의 미학을 위한(Conscience du corps: pour une soma-esthetique)』 미국에서 출판되기도 전에 조금 일찍 프랑스에서 출판되었다.
이 철학자는 미국 프라그마티즘의 창시인 윌리엄 제임스와 존 듀이에 대해 언급하면서 미셸 푸코, 메를로 퐁티, 그리고 시몽 드 보봐르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데 이것이 그의 철학의 중심적 재료이다. 에꼴 노말 슈페리웨르, 프랑스 고등연구원, 그리고 프랑스 국제대학에 정기적으로 초대되는 리처드 슈스터만은 프랑스를 어떻게 “삶의 방식으로서의 철학 개념”을 생각하고 실천하는지 아는 나라라고 느끼며, 자신이 프랑스에서 이해된다고 느낀다. 『실천하는 철학 (Vivre la philosophie)의 저자로서 그는 철학이 삶의 방식이며,  쓰는 것 없이 구체화된 실천이라고 생각한다.
이 철학자는 “(예술 뿐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해석 이전의 경험과 이해의 단계”, 즉 그의 프랑스에서의 두 번째 책『해석의 밑에(beneath interpretation)』에서 말한듯이 언어와 추론 이전에 존재하는 것을 강조하려 한다. 비추론적인 몸을 칭하는 그리스어 소마(신체soma)는 최초의 생각이 자리잡는 장소이며, 신체의 미학은 이론과 실천을 동시에 추구하는 원리이다. 신체적 경험(항상 다이나믹한)을 철학의 영역으로 소개하려는 그의 욕구에 의해서 강화된 것은 슈스터만이 어떤 하나의 이미지에 고정되거나 요약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몸의 객관화는 그에게는 심한 악몽이며, 그는 사진가의 전형적인 목표를 좋게 평가하지 않는다. 그는 우리의 문화가 너무 시각적이라고 한탄하며, 그가 가르치는 플로리다에서의 미의 숭배와 성형수술을 혐오한다. 그래서 몸에 대한 그의 연구를 믿지 않는 이들은 몸은 단지 개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 “몸의 의식은 나르시즘적으로 되지 않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반대로 몸은 매우 넓은 사회적 목적을 갖습니다.”  그를 슬프게 하는 것은 의식이 없는, 비활동적인, 그리고 비정치적인 과장된 몸이다. 마음에 반대되는 것에서 먼 신체는 반대로 구체화 된 주관성으로 정의되며, 신체의 미학은 또한 몸을 향한 비평적 의식이다. 예를 들어 슈스터만은 그의 미국 편집부[Cambridge University Press] 에 대항하여 앵그르의 나체의 여인의 그림을 그의 책의 표지에 넣은 것을 다은과 같이 비평하였다. “우리는 그녀의 얼굴을 볼 수 없다. 암시된 보는 이에 대해 반응이 없는 이 여인의 몸은 나에게 불편함을 준다. 페미니즘을 이해하는 이로서 그리고 펠덴크라이스의 수행자인 나에게 있어서 이 표지그림으로부터의 메시지는 해부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해로운 것이다.” 
펠덴크라이스?  이것은“신체적 자신에 대한 깨달음의 단계향상”을 얻게 하는 방법이며, 그의 철학의 중심이다. 이 몸의 기술은 모셰 펠덴크라이스에게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더 나은 자기인식을 통해 자기자신을 더 잘 사용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에 의해 인간의 몸의 습관과 그것을 고치는 것에 대한 이해로 구성된다. 리처드 슈스터만에게 있어서 이 개선론은 본질적이다. “프라그마티즘은 나에게 사고의 방향이 과거보다는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었다. 진리는 행동을 위해서 있으며, 또한 안정된 변화를 통한 경험의 개선이다.”그는 마치 아직도 이기주의인 것에 대한 공격을 걱정하는 듯이, 오랫동안 영혼의 감옥으로서의 몸을 거부하려 고심해왔다. 그는 다음과 같이 부연한다. “지각적으로 명확하고 잘 훈련된 몸의 의식은 항상 우리를 몸 자체를 넘는 차원으로 이끈다.” 누군가의 몸은 전체의 세계와의 관계로 몸의 주체를 이끈다. 그리고 슈스터만은 그 세계를 성큼성큼 활보하는 것을 즐긴다. 그는 일년을 일본에서 보냈다. 그는 거기서 선 수행의 사부를 만나서, 그 매력에 완전히 사로잡혔다. 
경험은 결코 프라그마티즘의 사상을 다듬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필라델피아의 중산층 유태인 가정에서 태어난 “종교적이지도 않고 시오니스트도 아닌” 슈스터만은 16세에 혼자서 이스라엘로 떠나며 가족과의 인연을 끊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분석 철학으로 교육받았다. “이 분석적 전통은 그것의 순수하고 단단한 논리에 있어서 군대중심으로 통치되는 이스라엘의 사회적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 부분적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20년간을 이스라엘에서 군대의 장교로 3명의 자녀의 아버지로 생활한 뒤 그는 미국으로 귀국하였다. 그의 책『실천하는 철학 (Vivre la philosophie)』에서 그의 유태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그의 “귀향 이야기” 에 대한 아름다운 자서전적 기술이 있다. 그것은 1980년대 뉴욕에서였다. 댄스와 댄서에 대한 그의 관심은 발전해 갔다. “ 더 유연하게 더 부드럽게 생각하는 방법”이 “군사적 속박”과 “분석철학의 엄격함”에서 그를 자유롭게 하였다. 그의 프라그마티즘의 미학으로의“전향”은 이 때 부터이다. 학구적이고 경직된 문구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의 책은 세 명의 댄서들에게 바쳐졌다. “세 명의 댄서, 제이미, 오나 그리고 케씨에게”라고. 그것은 그의 삼부작의 댄스를 아라베스크 형식으로 만드는 섬세한 방법이었다. “소크라테스에서 배울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은 더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하며, 그것은 생각에 있어서만 더 좋은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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